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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7. 23.(목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7.23.(목) 중앙일보, “특별연장근로 신청, 뭐 이리 복잡하나” … <5인 이상 

기업 80만곳> 99.7%가 포기
2. 설명 내용 
□ 5인 이상 기업 80만개소 중 99.7%가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한다는 

것은 사실과 다름
 ㅇ 5인 이상 기업 80만개소 중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청한 곳은 ’25년 말 

기준 2,274개소로, 이들 중 2,185개소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
활용중으로, 인가율은 96%임

     * 인가를 신청하였으나, 발주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로 
볼 수 없거나, 신규 채용 노력이 미흡한 경우 등에만 불승인

□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, 주4.5일제 등 노사의 자율적 노동시간 
단축 지원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,

 ㅇ 업무량 폭증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노동자 건강보호를 전제로 예외적
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중임

     * (노동자 건강보호조치) 휴식시간, 건강검진실시 등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
↳➀특별연장근로시간 1주 8시간 이내, ➁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, ➂
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1일 이상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 실시

정부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전제로 꼭 
필요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

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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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특별연장근로 활용 비율이 전체 인가 
사업장의 약 82%(’25년)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업무량 변동이 클 
수 있는 중소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시급한 애로를 해소할 
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

     * 30인 미만 사업장 활용비율이 31.0%로 가장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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